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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외국어대학교(총장 장순흥)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3년 넘게 중단되었던
‘대만 단기 어학연수단’ 프로그램이 재개되었다고 5일 밝혔다.

이번 연수단은 중국어 전공자 및 부·복수 전공자 43명을 대상으로 타이베이에 소
재한 자매대학인 실천대학 중국어학당에서 2022년 12월 24일부터 2023년 1월
13일까지 3주간(75시간) 집중적으로 수준별 중국어 학습을 이수할 계획이다.

부산외대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본 프로그램은 중국학부 교과과정 맞춤
형으로 자매대학 측과 수업을 설계하여 어학 수업뿐만 아니라 주말을 활용한 문
화 체험 수업에도 참여하여 캠퍼스를 벗어난 현장 실습 수업도 진행한다.

부산외국어대학교 김동하 중국학부장은 “중·장기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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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는 재학생들에게 방중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적응 여부를 확인
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”며 “내년에도 방역 및 비자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여름
방학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”고 밝혔다.

한편 대만 단기 어학연수단은 중국학부 지도교수 인솔 아래 안전한 캠퍼스와 기
숙사에서 수업과 생활이 이루어져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
로 나타났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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